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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신용보증재단 7억원 특별출연...105억
원 규모 소상공인 보증서 대출 재원 마련
 차강수 기자  승인 2024.06.27 16:01

우리銀,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7억원 특별출연
우리은행 컨설팅 프로그램 수료 소상공인 최대 1억원 지원 예정
지역밀착형 금융지원 위해 ‘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’도 문 열어

2024년 우리은행 컨설팅연계특별출연업무협약식(사진제공/인천신보)

(서울일보/차강수 기자) 우리은행(은행장 조병규)이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실

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.

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27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특별출연하고 ‘컨설팅 연계 특별출연’ 업

무협약을 체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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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특별출연과 업무협약은 2023년 12월 발표한 금융권 ‘민생금융 자율지원 프로그램’의 일환이

다. 우리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에 있는

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총 105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.

또한, 우리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금융지원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. 이를

위해 구월동지점에 ‘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’를 오픈했다. 이곳을 방문하는 인천지역

소상공인들은 △맞춤형 금융상담 △창업 정보 안내 △경영 자문 등 1: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

있다.

여기서 경영컨설팅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료율 1% 이내로 저렴한 100% 보

증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우리은행 관계자는 “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

리고자 특별출연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”며, “앞으로도 우리은행은 폭넓은 금융지원

으로 상생금융 실천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우리은행은 전국적으로 8곳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, △맞춤형 금융상담 △

창업 정보 안내 △경영 자문 등 1: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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